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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식품제조·가공 업체 해외 판로개척 지원 

- 온라인 수출상담회 이틀간 30회 개최 -

- 샘플 운송비 지원, 홍보 카탈로그 제작, 전문 상담 통역원 배치 등 다양한 지원 -

인천시가 관내 중소 식품제조·가공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

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중국과 미국 해외바이어와 관내 우수 식품

제조・가공업소가 참여하는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를 지난 8월 30일

과 31일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금번 수출상담회는 인천시 소재 우수 식품제조·가공업소 10개소와 

중국 상하이 및 미국 뉴욕의 해외 바이어 1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, 

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3자(업체⇔해외바이어⇔통역관) 비대면 형

식으로 진행됐다. 

인천시는 지난 7월 수출상담회 참여 업체 모집과 선정위원회 개최를 

통해 남도애꽃 등 10개 업체를 선정한 이후, 수출 계약 성과 극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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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위해 상담회 개최 전에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품목 샘플을 미리 발

송하여 비대면 상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.

또 샘플 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, 전문 상담 

통역원 배치 등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

끼지 않았다. 

정형섭 건강체육국장은 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업체들의 수출 길

을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라인 상담 기회 확대는 물론 업체들의 

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

했다.

한편 인천시는 지난 6월에도 킨텍스 메가쇼에 대규모 오프라인 판매

전 ‘인천식품관’을 운영해 대형 유통매장 및 국내・외 바이어를 대

상으로 관내 우수식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

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식품 제조업체의 매출극복

에 힘쓴 바 있다.

<붙임>  사진자료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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